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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한국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소속된 권영국 

변호사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나아가 4명
의 민변 소속 변호사를 거듭 기소하였다.

또한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 검찰은 같은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보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집회가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서울행

정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판단되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5명의 변호

사에 대한 기소, 그리고 7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집회를 지키려는 정

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검찰 권력의 명백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은 특히 공권력으

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한국 검찰의 위와 같은 

기소와 징계 청구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민

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

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
께 강력히 항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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